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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Cleanser is the most basic tools used in daily skin care. I made a cold process soap using Castanea crenata 

inner shell (CCIS). I’d like to study the effect of face wash using CCIS cold process (CP) soap on the skin. 

Methods : The same water and towel were used at the same place in order to examine the skin change state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washing face. The skin test was performed before and after 10 minutes washing the face in order to 

remove thes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lifestyle, alcohol, tobacco, and stress  etc. As a control group, 

the cases of washing with water and foam cleanser (F/C), which is a popular commercial product, were set. Three 

cas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 : In the case of water washing,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oil (U-zone) but that was not good effect. 

In the case of F/C and CCIS washing,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 in oil (T-zone), pores and pigmentation, but 

the significance was bigger in CCIS washing. In the case of pores,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all three cases.

Conclusion : In the case of F/C and CCIS washing, it showed the effect of reducing T-zone oil, pores and pigmentation. 

But the significance was greater in CCIS case than in F/C case. CCIS cp soap is considered as a form of face wash 

that is suitable for skin ca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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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피부 자체는 신체의 외부를 덮고 있는 하나의 막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피부유형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외부적 

환경요소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1).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직접적인 준수사항은 청

결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2). 그러므로 세안은 피부관

리에 있어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안습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피부타입에 맞는 

적절한 세안제의 선택이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3).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부의 보습상태

이며 보습은 유분과 수분의 발란스가 맞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4).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여성은 복합성피부인 경우가 

많고, 그 특징으로는 T-zone 부위에는 유분기가 많고, U-zone 

부위는 건조하여 당기면서 눈가에는 잔주름이 나타난다5). 세

안제는 그 제형과 유효 성분에 따라 피부 수분유지와 각질 제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6).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

안제인 클렌징 폼의 경우,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어 있어 피부의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피지 등의 천연보습인자 (NMF)를 제거

하며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7,8).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T-zone, U-zone 각 부분의 상태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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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9).

율피는 너도밤나무과 (Beech)의 다년생 초목인 밤나무 

(Castanea crenata S. et Z.)의 열매인 밤의 속껍질로써 피

부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피부로부터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되

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0-2). 동의

보감에는 “和蜜塗人 令急縮 可展老人面皮皺”라 하여 꿀과 혼합

하여 바르면 피부에 탄력이 생겨서, 노인의 얼굴에 생긴 주름

살을 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13). 율피를 이용한 기존 연구

에서는 미백효과14-6), 주름개선효과17), 항산화효과18)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저자의 선행연구에서는 미세다륜침을 활용하여 율피의 피

부에 작용하는 효능을 임상적으로 연구하여 율피는 피부톤과 

수분의 증가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율피를 이용한 저온숙성비누를 제작하여 율

피저온숙성비누의 효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물과 타월을 이용하여 세안 전과 세안 10분 후의 피부 

변화 상태를 관찰하였다. 물세안만 한 경우와 시중에서 판매

되는 대표적인 폼클렌징 형태의 세안제를 사용하여 세안한 경

우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안면피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각의 변화 상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시험재료 및 연구대상과 방법

1.시험재료

1) 약재

본 시험에 사용된 율피는 ㈜나눔제약 (영천, 한국)에서 구입

하여 생약규격집에 맞게 관능검사하여 약전규격에 적합한 것

만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2) 분말제조

율피 500 g을 분쇄기 (대성식품제약기계, 서울)를 이용하여 

마쇄 후 체에 걸러내는 과정을 5회 반복한 후 사용하였다.

3) 비누제조

① 스테인레스 비커에 베이스 오일 (코코넛오일·팜오일 

180 g, 올리브오일 100 g, 포도씨유 60 g, 피마자유·미강유

오일 50 g, 검은깨오일·살구씨오일 40 g)을 계량하고 핫플

레이트에 올려 50℃ 정도로 가열한다.

② 252 g의 정제수에 가성소다 87 g을 넣어 섞고 50℃가 될 

때까지 열을 식힌다.

③ 베이스 오일에 가성소다 용액을 부으면서 저어준 후 핸드 

블랜더를 사용하여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한 방향으로 잘 저

어서 비누화한다. 

④ 트레이스 상태가 되면 율피 분말 60 g과 Eucalyptus 

에센셜오일 5 g을 넣어 5분간 잘 섞는다.

⑤ 준비된 1 kg짜리 틀에 비누액을 붓고 윗면을 평평하게 

고른 뒤 뚜껑을 덮고 타월로 감싸서 24시간 동안 숙성시킨다.

⑥ 숙성된 비누는 틀에서 꺼내 커터로 자르고 건조대에서 

4~6주 동안 자연숙성시킨다.

2. 연구대상

본 시험은 율피저온숙성비누의 세안 전·후 효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시험에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세안 전·후 피부의 변화 상태를 검사

하였다. 검사자는 안면피부검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1인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시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까지 시험을 시행하였다. 이 중 시험참가 3개월 이내 면역억제

제 치료를 받은 경우, 시험 참가 시점 1개월 이내에 전신 스테

로이드 또는 광선 치료를 받은 경우, 시험 부위에 병변이 있어 

측정이 곤란한 경우, 심한 여드름, 아토피 또는 감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자, 화장품, 의약품 또는 일상적인 광 노출에 대한 

반응이 심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 기타 인체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제외 기준을 두었다.

본 논문은 안동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1040191-202108-HR- 

015-01)의 승인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3회에 걸쳐 세안 전·후의 안면피부 변화 상태를 

검사하였으며 처음에는 물세안, 2차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폼클렌징 (F/C) 세안제, 3차에서는 율피저온숙성비누를 사용

하여 세안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A-ONE Smart 원 클릭 자동 

안면 진단 시스템(BOMTECH ELECTRONICS CO.,LTD, 

Korea)을 이용하여 안면 전체 상태와 볼 부위의 피부상태를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일반광, UV광, 편광으로 연속 3회 

측정하였으며 P-sensor를 사용하여 수분을 측정하였으며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험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

건으로 시행하였다. 측정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내 

온도 24~26℃, 상대습도 45% 이하에서 실시하였다. 

Fig. 1. One-click automatic facial diagnostic device 

4. 세안방법

① 대상자는 입실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안면피부검사를 한다. 

② 이후 깨끗하게 세안하고 착석하여 10분 동안 안정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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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한 후 다시 안면피부검사를 시행한다. 

③ 세안제를 이용하여 세안 시에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만든 

후 마사지하듯 10회 정도 가볍게 문지르고 미지근한 물로 튀

기듯 세안을 한다. 

④ 헤어라인과 목, 안면의 가장자리도 꼼꼼히 세안을 한 후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차가운 물로 충분히 헹군다.

⑤ 세안 후 물기를 닦되 타월 (킹스타올 대형, 한국)로 문지

르지 말고 누르듯이 가볍게 닦아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 (mean± 

S.D.)로 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하였으며, 실험 전 ‧ 후의 변화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01, 

p<0.01, p<0.05로 검정하였다. 

Ⅲ. 결   과

1. 안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18명 (36.0%), 

여자가 32명 (64.0%)이었고 연령대는 20대, 30대 각 6명 

(12%), 40대 8명 (16%), 50대 15명 (30%), 60대 7명 (14%), 

70대 8명 (16%) 이었다. 피부타입은 복합성 32명 (64.0%), 

유분부족 11명 (22.0%), 중성 7명 (14.0%)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18 36.0

Female 32 64.0

Age

20's 6 12

30's 6 12

40's 8 16

50's 15 30

60's 7 14

70's 8 16

Skin Type

Complex Skin 32 64.0

Oil Shortage Skin 11 22.0

Neutral Skin 7 14.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T존 유분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T존 유분의 수치는 물세안 전 714.66 

± 530.469, 물세안 후 635.93 ± 365.858, F/C세안 전 

636.68 ± 462.838, F/C세안 후 487.03 ± 360.014, 율피

cp비누 사용 전 920.05 ± 529.297, 율피cp비누 사용 후 

727.43 ± 468.428로 나타나, F/C세안 (p<0.05), 율피cp비

누 세안 (p<0.001)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Fig. 2. T zone oil change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oil content (T-zone) 
after F/C  washing
***p<0.001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oil content (T-zone)
after CCIS  washing

3. U존 유분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U존 유분의 수치는 물세안 전 277.19 

± 342.051, 물세안 후 246.00 ± 324.972, F/C세안 전 

164.47 ± 139.240, F/C세안 후 150.89 ± 120.167, 율피

cp비누 사용 전 201.20 ± 198.553, 율피cp비누 사용 후 

205.55 ± 249.568로 나타나, 물세안 (p<0.05)에 있어서 유

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Fig. 3. U zone oil change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U-zone oil after water 
washing

4. 모공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모공의 크기는 물세안 전 3.6710 ± 

0.38363, 물세안 후 3.4980 ± 0.38627, F/C세안 전 3.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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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872, F/C세안 후 3.4944 ± 0.37536, 율피cp비누 

사용 전 3.5766 ± 0.39891, 율피cp비누 사용 후 3.4654 ± 

0.38761으로 나타나 물세안 (p<0.001), F/C 세안 (p<0.001), 

율피cp비누 세안 (p<0.001)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모공

크기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4. Pore change
***p<0.001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water, 
F/C and CCIS washing

5. 색소침착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색소침착은 물세안 전 3.2702 ± 

1.31371, 물세안 후 3.1180 ± 1.18839, F/C세안 전 3.1661 

± 1.05144, F/C세안 후 2.9734 ± 1.08598, 율피cp비누 

사용 전 3.5505 ± 1.26097 율피cp비누 사용 후 3.1820 ± 

1.27399로 나타나 물세안 (p<0.01), F/C세안 (p<0.01), 율

피cp비누 세안 (p<0.001)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색소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5. Pigmentation change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water 
and F/C washing
***p<0.001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CCIS
washing

IV. 고   찰

피부관리를 위해서 클렌징은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세안습관과 피부유형에 맞는 클

렌저제품의 선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9). 세안제의 사용이 

부적절했을 경우에는 자외선, 열, 질환 등과 같은 외부자극에 

의한 피부손상에 상응하는 나쁜 영향이 피부에 미칠 수도 있

다20). 따라서 세안제의 선택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다21).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여성은 복합성 피부인 경우가 많다. 

복합성 피부의 경우 T-zone 부위에는 유분기가 많고, U-zone 

부위는 건조하여 당기면서 눈가에는 잔주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불규칙한 생활습관, 연령의 증가, 기온변화, 피부

에 맞지 않은 화장품의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T-zone, 

U-zone 각 부분의 상태에 따라 보습과 피지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22). 고연령층의 경우 건성 피부의 경향을 

많이 띠게 되는데 건성 피부의 경우 세안으로 인한 수분손실이 

많게 나타나므로 합성비누와 물세안은 금하도록 하며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23).

피부의 각질층은 피부표피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질층의 수분함량결정인자로는 피지막 (유분)과 자연보습인

자 (수분)가 있다24). 세안제는 그 제형과 유효 성분에 따라 피부 

수분유지와 각질제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25).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안제인 클렌징폼의 경우, 이중 세안 시 

적합한 제형으로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어 거품을 형성한다26). 

피부의 각질층은 케라틴 58%, 세포간지질 11%, 천연보습인자 

(NMF) 31%로 구성되어 있으며, 20~40 ㎍ 의 얇은 막으로써 

15~20개의 각질세포가 단단히 겹친 상태로 이루어져 유연성이 

좋고 산이나 알칼리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여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준다27-8). 각질층의 탄력이 유지되려면 1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여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피부유연성이 

떨어지고 탄력이 부족하여 노화가 진행되고 손상받기 쉬운 피

부상태가 된다29-30). 계면활성 대사물질은 피부에 잔류하여 

피부의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피지 등의 천연보습인자(NMF)

를 제거하고 피부세포의 단백질 변성을 유발함으로써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31). 피부표면에는 각질층 무게의 

6-10%에 해당하는 지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간 지질층 

판을 형성하여 공기에 의한 피부표면의 급격한 수분 손실을 

방지하며 피부표면으로의 지나친 유분 분비를 억제한다32).

합성 세안제와 비교하였을 때 천연비누는 합성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성 지방 대신 순수 식물성오일을 사용하며, 

방부제나 경화제, 색소, 향료 등 합성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는 것이 특징이다33). 저자의 선행연구에서는 西施玉容散과 인

삼을 이용하여 한약숙성비누를 제작하여 효능을 다양한 방법

으로 연구하여 보고한 바 있다34-40). 

율피는 너도밤나무과(Buna)의 다년생 초목인 밤나무(Castanea 

crenata)의 과실인 밤의 속껍질로 피부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1) 주요작용으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피부로부터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

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

본 연구는 일상에 사용하는 세안비누의 제작에 있어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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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분말을 첨가하여 저온숙성시킨 후 그 효능을 임상적으로 검

증하기 위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율피cp비누의 세안 전·후 효능을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임

상시험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피부상태를 3회에 걸쳐 검사

하였다. 1차에서는 물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2차에

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폼클렌징 (F/C) 세안제를 이용한 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3차에서는 율피cp비누를 이용한 

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검사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18명 (36.0%), 

여자가 32명 (64.0%)이었고 연령대는 20대, 30대 각 6명 

(12%), 40대 8명 (16%), 50대 15명 (30%), 60대 7명 (14%), 

70대 8명 (16%) 이었다. 피부타입은 복합성 32명 (64.0%), 

유분부족 11명(22.0%), 중성 7명 (14.0%)으로 나타났다 

(Table 1).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60%였고 남자 참여자도 

36%인 점을 고려한다면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젊은 여성층에 

한정하여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마켓팅 시

에는 사회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

상자 중 복합성피부 타입이 64%로 나타났으므로 복합성피부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안면분석 검사 결과 T존 유분의 수치는 물세안 전 714.66 

± 530.469 pixel, 물세안 후 635.93 ± 365.858 pixel, 

F/C세안 전 636.68 ± 462.838 pixel, F/C세안 후 487.03 

± 360.014 pixel, 율피cp비누 사용 전 920.05 ± 529.297 

pixel, 율피cp비누 사용 후 727.43 ± 468.428 pixel로 나타

나, F/C세안 (t=.016), 율피cp비누 세안 (t=.000)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복합성피부인 경우 세안할 때

에는 코부분의 T존 부위는 꼼꼼하게 씻어주어 유분을 감소시

켜야 하고 양볼은 부드럽게 터치하는 방식으로 세안하여 수분

감소로 인한 건조증상을 예방해야 한다. 화장품을 바를 때에도 

피지분비가 많은 T존 부위에는 유분기가 없는 보습제품을 사

용하여 모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에서 

F/C세안과 율피cp비누 세안의 경우 T존 유분의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으므로 F/C세안과 율피cp비누 세안은 복합성

피부 관리에 있어서 적당한 세안제라고 사료된다.  

안면분석 검사 결과 U존 유분의 수치는 물세안 전 277.19 

± 342.051 pixel, 물세안 후 246.00 ± 324.972 pixel, 

F/C세안 전 164.47 ± 139.240 pixel, F/C세안 후 150.89 

± 120.167 pixel, 율피cp비누 세안 전 201.20 ± 198.553 

pixel, 율피cp비누 세안 후 205.55 ± 249.568 pixel로 나타

나, 물세안 (t=.031)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복합성피부의 경우 U존부위는 유분이 적고 건조하기 쉬운 부

위이므로 양볼 부위는 세안 시에도 부드럽게 터치하여 자극을 

약하게 하고 모이스처라이저를 충분히 발라주어 수분공급과 

함께 수분증발을 막아주어야 한다. 물세안의 경우 U존 부위에 

유분의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으므로 물세안은 복합성피부 

타입의 세안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F/C세안

의 경우에도 U존 부위에 유분의 미약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율피cp비누 세안에서는 약간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복

합성피부 타입의 관리에는 율피cp비누 세안이 가장 적당한 것

으로 사료된다. 

안면분석 검사 결과 모공의 크기는 물세안 전 3.6710 ± 

0.38363 unit, 물세안 후 3.4980 ± 0.38627 unit, F/C세

안 전 3.6685 ± 0.35872 unit, F/C세안 후 3.4944 ± 

0.37536 unit, 율피cp비누 사용 전 3.5766 ± 0.39891 unit, 

율피cp비누 사용 후 3.4654 ± 0.38761 unit으로 나타나 물

세안 (t=.000), F/C 세안 (t=.000), 율피cp비누 세안 (t=.0001) 

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모공크기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모공은 피지샘 또는 아포크린샘의 개구부로써43) 성별, 나이, 

유전적 영향, 피지 분비량, 여드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

해서 확장되어지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가 

되면 미적으로 문제가 된다44-6). 모공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김47)은 MTS관리가, 고48)는 더마롤러를 이용한 태반 추출물의 

적용이, 최49)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가, Brazil50) 

등은 IPL치료가, 조51) 등은 fractionalphotothermolysis 

system 치료가, Hernandez-Perez52) 등은 레티노이드 복용이 

모공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저자의 연구에서도 서시옥용산 발효비누를 지속적으로 사

용하여 세안한 결과 모공의 평균크기가 감소하였으며 큰 사이

즈의 모공갯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35). 

본 연구에 있어서 물세안, F/C세안, 율피cp비누 사용 모두에 

있어서 모공의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사

용을 통한 결과가 아니고 세안 10분 후의 효과를 관찰한 것이

므로 이는 세안제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안 후 냉수 

헹굼의 세안 방법에 의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피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안 마지막 과정에서 냉수 헹굼과정을 

생략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안면분석 검사 결과 색소침착은 물세안 전 3.2702 ± 

1.31371 point, 물세안 후 3.1180 ± 1.18839 point, F/C

세안 전 3.1661 ± 1.05144 point, F/C세안 후 2.9734 ± 

1.08598 point, 율피cp비누 사용 전 3.5505 ± 1.26097 point 

율피cp비누 사용 후 3.1820 ± 1.27399 point로 나타나 물

세안 (t=.009), F/C세안 (t=.006), 율피cp비누 세안 (t=.000) 

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색소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율

피cp비누 세안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유의성이 크게 나타났다. 

색소침착의 경우 피부 표피의 최외각 층에 존재하고 있는 

각질을 제거하면 멜라닌을 제거하여 피부를 맑게 유지할 수 

있다53). 따라서 효과적인 피부개선을 위해서는 각질제거를 적

절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

반적으로 딥클렌저(deep cleanser)를 사용하게 된다. 딥클렌

저에 사용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고마쥐(gommage), 스크

럽(scrub)이 있다54). 율피분말로 만든 비누의 경우 미세한 알

갱이가 포함된 형태로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스

크럽의 효과를 나타내어 색소침착에서 큰 유의성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시험은 피부의 변화상태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생활패턴, 술, 담배, 피로, 

스트레스 등을 제거하고 순수한 세안제만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안 전·후 시간 개입을 최소화 하였다. 물세안과 시중 

판매제품인 폼클렌징 (F/C)세안제를 사용한 대조군을 설정하여 

율피저온숙성비누의 세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들이 참여하였으나 지역적 한계를 지닌 크지 

않은 집단에 대한 연구조사이므로 결과를  전체에 대한 일반

적인 효과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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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연구를 더 진행하여 보다 보편적인 결과를 얻도록 노

력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시험은 율피cp비누의 세안 전·후 안면피부의 변화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5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하였다. 물세안과 F/C세안의 대조군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C세안과 율피cp비누 세안의 경우 T존 유분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2. 물세안의 경우 U존 유분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

났다.  

3. 물세안, F/C세안과 율피cp비누 세안의 경우 모공의 크

기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4. 물세안, F/C세안과 율피cp비누 세안의 경우 색소침착

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결론적으로 세안의 형태에 있어서 물세안의 경우 뺨이나 

눈가 등 U존 부위의 유분을 감소시키므로 복합성 피부의 경

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F/C세안과 율피cp비누의 

경우 T존 유분, 색소침착, 모공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그 유의성에 있어서 율피cp비누가 가장 크게 나타

나 세안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안제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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